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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싹보리, 숙취 해소와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

- 혈중 알코올 농도 경감 효과 입증…산업체 기술 이전, 가공제품 개발 -

□ 농촌진흥청(청장 이양호)은 새싹보리가 고지혈증, 당뇨병뿐만 아니라

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.

○ 보리의 싹을 틔운 새싹보리에는 폴리코사놀, 플라보노이드 배당체

등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물질이 들어 있다. 그 중 간 기능 개선

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진 사포나린 성분은 분말 100g당 1,510mg

이상이 함유돼 있다.

□ 이점에 착안해 농촌진흥청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성준 교수

연구팀과 함께 ‘새싹보리 추출물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경감 효능’에

대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.

○ 새싹보리 추출물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세트알데히드

(ALDH)1)의 발현을 약 2.4배 촉진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줄어들게

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했다.

○ 실험용 쥐 40마리를 대조군(알코올만 섭취)과 실험군(새싹보리추

출물+알코올 섭취)으로 나눠 3시간 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

결과, 새싹보리를 먹인 쥐는 알코올만 섭취한 쥐보다 혈중 알코올

농도가 24%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.

1) ALDH(Acetaldehyde dehydrogenase: 아세트알데히드탈수소효소) : ADH의 의해 분해된 알데히드나 케톤과 반응하여 초
산으로 최종 분해하는 효소단백질  


